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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서론

카본나이트라이드(carbon�nitride)는�탄소와�질소로만�이루어진�유기화합물이지만,�대부분의�유기화합물이�

분자로�존재하는�것과�다르게�결정�구조를�가지고�있어�가시광�영역에�해당하는�밴드갭을�가지는�특별한�유기

반도체다.�C3N4의�화학적�조성을�갖는�카본나이트라이드는�α-,�β-,�graphitic(g-),�cubic,�pseudo-cubic의�다섯�

가지�결정구조가�알려져�있으며�그�중�g-C3N4는�광촉매�분야에서�가장�활발히�연구되어�왔다.
1�K.�Domen�

연구진이� g-C3N4을�광촉매로�사용하여�물을�분해하여�수소�기체를�생산한�연구�결과를�발표한�이래로�

g-C3N4의�광촉매�활성에�대한�연구가�집중적으로�이루어지고�있다.
2�g-C3N4는�물을�분해하여�수소를�생산하는�

반응�외에도�이산화탄소를�환원시켜�유용한�탄소�화합물로�변환시키는�반응,�질소로부터�암모니아를�생산하는�

반응�등에�광촉매로서�활용될�수�있다.�이�반응들은�공통적으로�화석연료�대신�빛을�에너지원으로�사용하는�

친환경적�화학�공정으로서�중요성이�날로�높아지고�있다.�g-C3N4가�다양한�반응에�광촉매�활성을�가질�수�있는�

이유로는�g-C3N4의�알맞은�밴드�위치,�약�2.75�eV에�해당하는�가시광�감응성�밴드갭,�질소의�비공유전자쌍으로�

인한�염기성,�형태�변화에도�안정하게�유지되는�결정�구조,�다른�화합물과�혼성화시�유리하게�작용될�수�있는�

sp2�혼성�오비탈(π결합),�층상�결정�구조�등의�다양한�요인이�포함된다.�특히�카본나이트라이드는�금속을�

포함하지�않는�유기반도체이기�때문에�산업적�활용시�세라믹�반도체에�비하여�생산�비용이�매우�낮다는�장점을�

갖는다.�광촉매로서�g-C3N4의�다양한�장점에도�불구하고�광촉매�반응들이�원천적으로�갖는�높은�활성화�에너지,�

필연적인�부반응�등으로�인하여�g-C3N4를�이용한�광촉매�반응은�여러가지�도전에�직면하고�있으며�이를�극복하기�

위한�g-C3N4�광촉매�개질�연구가�활발히�이루어지고�있다.�특히�물질의�성질은�원칙적으로�결정�구조에서�

기인하기�때문에�카본나이트라이드의�결정�구조를�조절하는�연구는�카본나이트라이드�광촉매�활성을�근본적이고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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획기적으로�높일�수�있는�기회를�제공한다.�이러한�관점에서�

카본나이트라이드의�결정�구조�제어에�대한�최근�연구를�

소개하고,�광촉매�효율의�진보를�광촉매�반응별로�살펴본�

후,�유기반도체�카본나이트라이드�연구를�전망하며�글을�

맺고자�한다.

2.�본론

2.1�g-C3N4

g-C3N4는�그림�1에�도시한�것과�같이�sp
2�C와�sp2�N이�

트리아진(triazine)�육각�고리를�형성하고,�트리아진�세�개가�

모인�헵타진(heptazine)�단위가�graphitic�N을�통해�중합된�

구조를�갖는다.3�g-C3N4의�결정구조를�측면에서�보면�헵타진�

구조의�중합체가�van�der�Waals�힘에�의해�흑연과�같이�

층층이� 쌓여� 있다.� g-C3N4� 말단에는� -NH2가� 존재하여�

g-C3N4의�염기성을�유발한다.�g-C3N4는�원자�구조가�반복되는�

결정이기�때문에�원자가띠와�전도띠를�가지며�이에�따른�

밴드갭을�갖는다.�

g-C3N4와�다른�광촉매들의�밴드�위치를�그림�2에�도시하였다.
4�

g-C3N4의�전도띠�위치는�수소,�이산화탄소,�질소의�환원�

전위보다�더�높은�곳에�위치해�있다.�이는�g-C3N4가�빛을�

흡수하여�광여기된�전자를�수소,�이산화탄소,�질소를�환원

시키는데�사용할�수�있음을�의미한다.�g-C3N4의�유리한�

전도띠�위치에도�불구하고�g-C3N4가�광촉매�반응을�잘�

일으키기�위해서는�환원�반응의�짝반응인�산화�반응이�동시에�

잘�일어나야�한다.�g-C3N4의�원자가띠�위치는�산소의�환원�

전위보다�낮아�산소의�산화�반응이�잘�일어날�것�같지만�

실제로는�그렇지�않다.�산소의�산화�반응�대신�광여기로�

생성된�정공을�소비해주는�희생시약으로는�triethanolamine,�

methanol,�lactic�acid가�주로�사용된다.�

g-C3N4의�광촉매�활성을�향상시키고자�할�때�고려해야하는�

것은�광여기된�전자가�정공과�재결합하지�않고�광촉매�반응에�

사용될�수�있도록,�광여기된�전자의�수명�시간을�길게�연장하는�

것이다.�불행하게도�g-C3N4의�전자는�비교적�짧은�수명�

시간을�가져�많은�형광을�내며�전자-정공이�재결합하는�특징이�

있다.�또한�광여기된�전자는�촉매인�g-C3N4의�표면까지�

빠르게�이동해야�한다.�광여기된�전자가�촉매�표면까지�

도달하는�시간이�느리면�전자-정공의�재결합�가능성은�다시�

높아진다.�하지만�g-C3N4의�전기전도도는�좋지�않다.�g-C3N4의�

빠른�전자-정공�재결합을�극복하기�위해서�g-C3N4의�다공화,�

다른�화합물과의�혼성화�등의�연구가�활발히�이루어져왔다.�

g-C3N4를�다공화시키면�광여기된�전자가�촉매�표면까지�

그림� 2.� g-C3N4� 및� 다양한� 광촉매의� 밴드� 위치.4�

그림� 1.� g-C3N4의� 결정� 구조.3



이혜승ㆍ조수원ㆍ김인영

고분자 과학과 기술  제 36 권 4 호 2025년 8월 241

도달하는�거리가�짧아질�뿐만�아니라�촉매�반응을�위한�

비표면적이�넓어져�반응�속도를�단축시킬�수�있다.�이에�더해�

다공성�g-C3N4에�그래핀,�MoS2�나노시트와�같이�g-C3N4보다�

좋은�전기전도도를�갖는�화합물을�혼성화시켜�광촉매�활성을�

향상시키기도�하였다.�g-C3N4에�다른�화합물을�혼성화하는�

이유는�비단�g-C3N4의�낮은�전기전도도를�개선하기�위해서만은�

아니다.�혼성체�내�화합물간�강한�결합은�새로운�밴드�구조를�

야기하여�빛�흡수�파장�영역을�넓히거나�짝반응의�가속화�

등을�촉진시키는�효과가�있다.

2.2�고결정성�g-C3N4

g-C3N4의�광촉매�활성은�g-C3N4의�결정성과�어느정도�

비례한다.�g-C3N4의�광촉매�활성이�원칙적으로�g-C3N4의�

결정�구조에서�기인하고,�표면이나�내부의�결함을�줄여�전자-

정공�재결합을�막을�수�있기�때문이다.5,6� g-C3N4는�urea,�

dicyandiamide와�같이�탄소와�질소를�포함하고�있는�유기

화합물�분자를�500�℃이상의�높은�온도에서�소결하여�합성

하는데�500이나�600�℃보다는�550�℃에서�합성된�g-C3N4가�

높은�결정성으로�인하여�우수한�광촉매�활성을�갖는�것으로�

알려져�있다.� 600�℃보다�더�높은�온도에서는�g-C3N4의�

결정성이�향상되기보다는�g-C3N4가�분해되어�질소�원자의�

소실이�일어나기�시작한다(g-C3N4를�유기화합물의�열분해�

방법으로� 합성할� 때는� 분해� 과정� 중� 아몬드� 향이� 나는�

cyanide와�같은�유독한�기체가�발생할�수�있으므로�발생�기체의�

배출에�유의해야�한다).�550�℃에서�합성한�g-C3N4의�결정

구조와�결정성을�알아볼�수�있는�XRD�그래프가�그림�3a에�

도시되었다.�결정성이�높다�하더라도�헵타진�중합체가�층층이�

배열된� (002)� 회절면이� 주로� 관찰되고� 헵타진� 중합체의�

in-plane�회절면이�약하게�관찰된다.7

A.�Thomas�연구진은�g-C3N4의�결정성을�향상시키기�

위하여�LiCl-KCl�용융염(45:55�wt%,�Tm=352�℃)�하에서�

dicyandiamide를�소결하여�g-C3N4를�중합하는�연구를�수행

하였다.8�용융염없이�전구체를�열분해시키는�것보다�전구체가�

유동성�용융염과�섞여�있을�때�반응물의�충돌�빈도가�증가하여�

중합�반응이�더�잘�일어나는�원리를�이용한�것이다.�그림�3b는�

LiCl�용융염에서�합성된�g-C3N4의�XRD�그래프를�보여준다.
9�

(002)� 회절면� 외에도� 많은� 회절면을� 보이는� 고결정성의�

g-C3N4�XRD�그래프는�a=b=8.4684(10)� ,�c=6.7502(9)�

,�P63cm(no.�185)의�공간군을�가지며,�Li
+과�Cl-이�삽입된�

triazine� imide�중합체(poly(triazine� imide),�PTI)의�회절�

무늬로�확인되었다.9�헵타진�기반�g-C3N4가�PTI�구조를�갖는�

g-C3N4에�비해�π-electron�system을�안정화시킬�수�있고,�

좁은�밴드갭을�갖는�것을�고려하면�헵타진�기반�고결정성�

g-C3N4가�광촉매로서�더�선호된다.�X.�Wang�연구진은�멜라민

(melamine)을�선소결한�시료를�LiCl-KCl�용융염�존재�하에�

소결하면�PTI가�아닌�헵타진�구조를�갖는�g-C3N4�합성이�

가능하다는�것을�알아냈다.5�2단계�소결법을�통해�합성한�

헵타진�기반�고결정성�g-C3N4는�PTI보다�광생성된�전하�

이동도를�높여�수소�생산�광촉매�반응에서�광촉매로�사용되어�

높은�겉보기�양자�수율(apparent�quantum�yield,�AQY�50.7%,�

450� nm)을�보였다.5�최근에는�용융염에�기반한�합성법�

외에도,�주형법,�마이크로파�이용�합성법�등을�이용하여�

고결정성�g-C3N4를�합성하는�방법들이�보고되고�있다.
6

2.3�트리아졸�기반(Triazole-based)�C3N4.8,�C3N6,�C3N7

비금속�유기반도체�특징을�유지하면서�카본나이트라이드의�

물성을�획기적으로�바꿀�수�있는�기회는�카본나이트라이드의�

결정�구조�자체를�변화시킬�때�찾을�수�있다.�C3N4가�아닌�

다른�화학적�조성을�갖는�카본나이트라이드의�합성�연구는�

초기에�카본나이트라이드�내�탄소의�함량을�높이는�방향으로�

진행되어왔다.�소결을�통해�질소�함량을�낮출�수�있고,�탄소의�

함량이�높아짐에�따라�카본나이트라이드의�전기전도도가�

향상되는�효과가�있기�때문이다.

한편�카본나이트라이트�내�질소�함량을�높이는�전략은�

비공유전자쌍을�갖고�있는�질소�촉매�활성�자리를�증대시킬�

수�있다는�점에서�선호되지만,�일부�C-N�결합이�C-N�결합

그림� 3.�결정구조와� 함께� 도시한� (a)� g-C3N4와� (b)� PTI/Li+Cl-의� X-선� 회절� 그래프.7,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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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다�열역학적으로�불안정한�N-N�결합으로�바뀌어야하기�

때문에�어려운�과제였다.�그러나�최근�적합한�전구체를�

사용하면�C3N4보다�높은�질소�함량을�갖는�새로운�결정�

구조의�카본나이트라이드�합성이�가능하다는�것이�체계적인�

결정�구조�분석을�통해�입증되어�왔다.10-12�5-Amino-1H-�

tetrazole(CH3N5)은� 높은� 질소�함량과�낮은�열분해�온도

(205�℃)로�인해,�250,�300,�400�℃에서�소결시�각각�트리아졸�

기반�C3N7,�C3N6,�C3N4.8을�형성한다.
10,11�g-C3N4가�헵타진�

구조로�이루어진�반면에�C3N4.8,�C3N6,�C3N7은�공통적으로�

트리아졸�구조를�포함하고�있다(그림�4a).11�트리아졸�기반�

C3N4.8,�C3N6,�C3N7의�결정�구조를�확인할�수�있는�특징적인�

단서는�FT-IR과�N�K-edge�NEXAFS�스펙트럼이다.�FT-IR�

스펙트럼의� 1,000� cm-1� 이하�영역에서� g-C3N4는�중합된�

C-N�혼성�고리�피크�하나(810�cm-1)만�보이는�반면에�트리아졸�

기반�C3N4.8,�C3N6,�C3N7은�N-N�결합�피크�두�개(775,�740�

cm-1)를�추가적으로�나타낸다(그림�4b).�N�K-흡수단�근접

끝머리� X-선� 흡수� 미세구조(NEXAFS)� 스펙트럼에서도�

g-C3N4는�399.1�eV에서�N-C=N의�π*로의�전이�피크만�

나타내지만�트리아졸�기반�C3N4.8,�C3N6,�C3N7은�400.2�eV에서�

N-N의�π*로의�전이가�관찰되고�질소�함량이�높아질�수록�

이�피크의�세기가�증가한다(그림�4c).11

트리아졸�기반�C3N7은�지금까지�보고된�카본나이트라이드�

중�질소�함량이�가장�높은�화합물이다.�흥미로운�사실은�

트리아졸�기반�C3N4.8,�C3N6,�C3N7의�결정�구조는�isopropyl�

alcohol에서�초음파�박리법으로�시료를�박리한�후에도�유지될�

정도로�안정하다는�것이다.13� CO2�배출없이�친환경적으로�

암모니아를�생산하기�위한�질소�환원�광촉매�반응에�트리아졸�

기반�C3N4.8,�C3N6,�C3N7�나노시트를�광촉매로�사용했을�때,�

트리아졸�기반�C3N7�나노시트가�g-C3N4�나노시트보다�우수한�

촉매�효율을�보일�뿐�아니라�질소�함량과�촉매�효율의�비례�

관계를�나타냈다.13�질소�함량과�촉매�효율의�상관�관계는�

트리아졸�기반�C3N4.8,�C3N6,�C3N7의�밴드�위치에�있다.�그림�

4d에서�보는�것처럼�분광�실험을�통해�결정된�카본나이트

라이드의�원자가띠�위치는�g-C3N4�및�트리아졸�기반�C3N4.8,�

C3N6,�C3N7�나노시트들�사이에�큰�차이가�없지만,�질소�함량이�

높은�시료일�수록�전도띠의�위치가�음전위쪽으로�이동한다.13�

따라서�가장�우수한�질소�환원�광촉매�효율을�보인�트리아졸�

기반�C3N7�나노시트에서는�광여기된�전자의�깊은�음전위가�

질소�환원�반응을�유도하는�주요�원인으로�작용한�것이다.�

g-C3N4에�비해�트리아졸�기반�C3N4.8,�C3N6,�C3N7�시스템은�

높은�질소�함량으로�인해�염기도가�높아�질소�환원�반응�뿐만�

아니라�이산화탄소�환원�반응에도�효과적일�것으로�예상된다.13

2.4�아조�연결된(Azo-linked)�C3N5

아조�연결된�C3N5는�트리아졸�기반�C3N4.8과�화학적�조성이�

유사하지만�전혀�다른�결정�구조와�광학적�성질을�갖는�

카본나이트라이드다(그림�5).�K.�Shankar�연구진은�질소가�

풍부한�카본나이트라이드를�개발하기�위해�amine�대신�azide�

말단기를�가지고�있는�전구체를�사용하였다.12�Melem�hydrazine�

전구체는�450�℃에서�열분해되어�아조�연결된�C3N5를�형성했다.�

전구체의�말단기를�amine�대신�azide로�바꾼�덕분에�헵타진�

단위를�연결하는�graphitic�N이�azo�N=N으로�대체되었고�

π�electron을�더�안정화시키는�시스템이�되었다.�아조�연결된�

C3N5의�가장�큰�특징은�선명한�주황색을�띠는�것인데�이는�

아조�연결된�C3N5가�g-C3N4보다�월등히�좁아진�밴드갭을�

가지고�있음을�의미한다(그림�5).�아조�연결된�C3N5의�밴드갭은�

그림�4.�트리아졸�기반�C3N4.8,�C3N6,�C3N7의�(a)�결정�구조와�(b)�적외선�분광�스펙트럼,�(c)�N�K-흡수단�근접�끝머리�X-선�흡수�미세구조�스펙트럼,�
(d)� g-C3N4� 및� 트리아졸� 기반� C3N4.8,� C3N6,� C3N5� 나노시트의� 밴드� 위치.11,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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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76�eV로서�카본나이트라이드의�가시광�흡수능이�700�nm

까지�매우�확장되었음을�의미한다.�또한�아조�결합을�통해�

비편재화된�π�electron�덕분에�광생성된�전하�분리가�잘�되어�

g-C3N4에�비해�월등히�감소된�형광�특성과�매우�증가한�광전자�

수명시간을�나타냈다.

아조�연결된�C3N5는�메틸렌�블루�염료�광분해�실험에서�

g-C3N4보다�매우�향상된�광촉매�효율을�나타냈으며�광전류�

발생량도�높았다.�K.�Shankar�연구진은�아조�연결된�C3N5를�

MAPbBr3�기반�페로브스카이트�태양�전지의�전자�수송층으로�

응용했을�때�1.3�V의�높은�개방�전압을�얻었다.�탄소�기반�

소재가�전자�수송층으로�사용된�사례가�거의�없었음에도�

불구하고�아조�연결된�C3N5가�전자�수송층으로�사용되어�

높은�개방�전압을�얻을�수�있었던�이유는�아조�연결된�C3N5의�

높은�원자가띠�위치가�MAPbBr3의�전도띠�위치와�더�잘�

정렬되어�MAPbBr3-C3N5�계면에서�전자�준페르미�준위�값을�

최적화시켰기�때문이다.�또한�TiO2보다�아조�연결된�C3N5를�

전자�수송층으로�사용했을�때�암전류가�낮아지는�것을�보아,�

높은�개방�전압�성취�원인을�C3N5가�MAPbBr3를�통한�트랩�

매개�호핑을�억제한�덕분이라고도�볼�수�있다.�궁극적으로�

아조�연결된�C3N5를�전자�수송층으로�사용한�MAxFA1-xPb�

(I0.85Br0.15)3�기반�페로브스카이트�태양�전지는�최대�16.7%의�

광변환�효율을�달성했다.12

2.5�단원자가�치환된�g-C3N4

최근�5년간�카본나이트라이드의�광촉매�활성을�높이기�

위해�가장�활발히�사용된�전략은�g-C3N4에�단원자�촉매를�

치환하는�것이다.14�단원자�촉매는�금속�단원자가�지지체에�

치환된�형태로�존재하는�것인데�이러한�시스템은�Pt와�같은�

금속�촉매가�뭉치지�않고�지지체에�분포되어�있어�금속�촉매�

활성을�극대화하기에�가장�이상적이다.�만약�g-C3N4와�같이�

빛을�흡수하는�지지체에�단원자를�치환하게�되면�치환된�

단원자�촉매에�의해�지지체의�밴드�구조가�달라지고�빛�흡수�

특성과�전하�전달�속도�등이�개선될�수�있기�때문에�궁극적

으로는� 광촉매� 효율과� 선택성� 향상을� 기대할� 수� 있다.�

g-C3N4에�풍부한�질소�원자는�금속�단원자와�매우�강한�

금속-질소�결합을�형성하고�특히�질소가�헵타진�구조에�

규칙적으로�배열되어�있으므로,�g-C3N4는�금속�단원자�촉매�

안정화를�위한�이상적인�지지체라�할�수�있다.

광촉매�반응별로�단원자가�치환된�g-C3N4를�살펴보면,�

먼저�Co1Ag1-PCN�촉매를�합성하여�광촉매�수소�발생�반응에서�

탁월한�성능을�보였다.�이는�이종�단원자를�치환함으로써�

g-C3N4의�전하�밀도를�최적화하여�전자�전달�속도를�향상시킨�

것에� 기인한다.15� S.� Shen� 연구진은� Zn� 단원자가�치환된�

g-C3N4�전체�물�분해�광촉매를�보고했으며�특히�Zn�단원자가�

g-C3N4의�밴드�구조에�중간�갭을�형성하여�전하�분리가�

빨라져�전체�물�분해�반응에�기여한다고�밝혔다.16

광촉매적�이산화탄소�환원�반응에서는�고결정성�g-C3N4에�

Cu�단원자�촉매를�치환하여�CO�변환�선택성�100%를�달성했다.�

이론�계산을�통해�Cu�단원자�촉매가�CO2�흡착�자리가�되고,�

이�자리에서�엔트로피적으로�CH4보다�CO�생성을�선호한다는�

것을�보임으로써�Cu�단원자가�치환된�g-C3N4�광촉매의�높은�

CO�변환�선택성을�설명하였다.17�또다른�이산화탄소�환원�

광촉매는�Fe�단원자와�K+�이온이�층간�삽입된�g-C3N4�촉매다.�

K+� 이온은� 효율적인� 전하� 전달� 채널� 역할을� 하는� 반면�

Fe-N4�결합은�g-C3N4에서�활성�자리�역할을�하는�것으로�

알려졌다.18

광촉매적�질소�환원�반응에서는�보론(B)�원자가�트리아졸�

기반�C3N4.8에�치환된�광촉매가�연구되었다.�트리아졸�기반�

C3N4.8이�g-C3N4보다�질소�환원능이�좋은�반면,�보론(B)이�

N2�흡착�자리를�제공하면서�보론(B)이�치환된�C3N4.8�광촉매가�

치환되지�않은�트리아졸�기반�C3N4.8�광촉매보다�최대�6배�

높은�암모니아�생성량을�나타내었다.19

산소를�환원시켜�고부가가치의�과산화수소를�생산하는�

광촉매�반응은�최근�많은�연구자들의�관심을�받고�있다.�

g-C3N4�나노시트에�Fe,�Co,�Ni,�Cu,�Zn,�Sr,�W,�Pt와�같은�

단원자�촉매를�치환하여�과산화수소�생성�반응의�광촉매로�

응용하였을�때�Ni�단원자�촉매가�치환된�g-C3N4�나노시트가�

AQY� 10.9%(여기파장:420� nm)라는�가장�높은�활성을�

달성했다.�In�situ�X-선�흡수분광법과�이론�계산을�통해서�

Ni�단원자�촉매�자리에서�Ni-N3�→�O1-Ni-N2�→�HOO-Ni-�

N2와�같은�구조�변화가�일어남을�확인하였고,�특히�O1-Ni-�

N2�중간�상태�구조가�O2의�분해를�막고�H2O2로의�변환을�

촉진하는�것을�보고하였다.20

3.�결론�

금속을�포함하지�않는�유기�반도체인�카본나이트라이드는�

그림� 5.�아조� 연결된� C3N5의� 결정� 구조와� 시료의� 사진.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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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시광�광촉매로서�오랜�기간�많은�연구자들의�관심을�받아

왔다.�초기에는�g-C3N4의�광촉매�효율을�높이기�위하여�

다공화,�혼성화�등의�연구�전략이�활용되어온�반면�최근에는�

보다�근본적으로�카본나이트라이드의�결정�구조�제어를�통해�

카본나이트라이드의�광촉매�특성을�향상시키려는�노력이�

이루어지고�있다.�g-C3N4에�단원자�촉매를�치환하여�광촉매�

활성을�높이려는�연구와�함께�새로운�결정�구조를�갖는�

카본나이트라이드의�개발�연구도�함께�이루어지고�있어�

앞으로�카본나이트라이드의�광촉매�활성이�증대될�여지는�

여전히�무궁무진하다.�이를테면�g-C3N4에�대해�고결정화와�

단원자�촉매�도입이�이로운�광촉매적�효과를�보였다면�새로운�

결정�구조를�갖는�카본나이트라이드에�대해서�같은�전략을�

시도하여�연구해볼�필요성이�있다.�새로운�결정�구조를�갖는�

카본나이트라이드�개발�연구에�있어서는�다양하고�첨단의�

분석�기술�등을�활용하여�체계적으로�화학적�조성과�결정�

구조를�제시하는�것이�요구된다.�다양한�광촉매�반응에서�

카본나이트라이드의�활성�메커니즘을�연구할�때는�이론�

계산과�함께�In�situ�분광법이�중요하게�활용되고�있다.�카본

나이트라이드의�광촉매�연구�중에서�현재�가장�많이�연구가�

이루어지고�있는�분야는�물분해�수소�생성�반응이다.�물분해�

광촉매�반응은�전체�물분해와�해수�분해의�효율을�높이는�

방향으로�연구가�가속화될�것이�자명하다.�이외에�유기반도체인�

카본나이트라이드가�세라믹�반도체에�비해�대단히�큰�공정�

과정�및�생산�비용의�이익을�갖는�것을�고려한다면�태양전지�

또는�유기�발광�다이오드(OLED)와�같은�광전소자에�카본

나이트라이드를�응용하는�것에�대한�지속적인�연구�관심이�

필요하다.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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